
▶한줄 요약 

보시를 통해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정

화하면 고락의 업이 서서히 작아질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번뇌도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총무원장     Weekly 선명상 23 마음의 업 바꾸려면진우 스님의

苦樂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오늘의 명상]

여우 굴을 피하면 호랑이 굴을 만난다 하듯이

자리를 피한다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거늘

고락(苦樂)의 업(業)에 따라 인연 지어지는 것이니

마음의 업(業)을 바꾸어야 범의 굴을 피할 수 있으리.

업(業)이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

하면 고락(苦樂)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고락이란 괴로움

과 즐거움을 뜻하는데 이 둘은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因果)의 법칙입

니다. 마치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늙음과 죽음이 따르

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락의 법칙은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남녀노소(男女老少), 지위고하(地位高

下), 동서고금(東西古今), 빈부격차(貧富格差)를 막론하

고, 고락은 누구에게나 업(業)으로 작용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고락의 

업이 있는 한 어느 곳에서도 그 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란 고락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 세 가지 감정의 움직

임을 ‘고락사(苦樂捨)’라고 합니다.

고락의 업이 작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비록 악조건 속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닙니다. 반면, 고

락의 업이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서도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바꾸려 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바꾸거나 옮겨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인연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의 고락의 양, 즉 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당

을 찾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

다. 명당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

의 때에 명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락의 업이 커진다

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고통도 함께 커집니다.

소욕지족(少慾知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작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형적

인 부와 권력,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락

의 업이 잔잔하고 출렁이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부

류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닌 종교인입니다. 특히 불교의 

고승들은 욕심을 버리고 고락의 업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

로소 편안함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락의 업을 바꾸고자 한다면 절대적인 ‘신심(信心)’이 

필요합니다. 인과(因果), 공(空), 업(業)의 이치를 믿어야 

합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

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나의 업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첫걸음은 보시와 기도입니

다. 보시는 조건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며, 기도는 스스

로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보시를 통해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정화하면 고락의 업이 서서히 작아질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번뇌도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면 마음

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고, 나의 업을 성

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락에 얽매이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꾸어 나간다면 그 자체

가 이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봄은 메마름 속에 돋아남을 품었고

여름의 무더위는 무성(茂盛)함을 돕는다.

가을은 시듬 속에서 열매를 맺고

겨울의 삭풍(朔風)은 봄기운을 머금는다.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어찌 새벽을 맞을 수 있겠습

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상반된 서로를 의지하여 생사

(生死)와 고락(苦樂)을 이루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완

성합니다.

새싹이 트자마자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겨울의 

삭풍을 지나야 돋아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

이 기쁨의 씨앗이 되고 기쁨이 고통의 열매가 되는 것도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늘 조급한 

마음과 불안함으로 편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겨

울을 견디지 않고 봄을 재촉하려는 것처럼, 기쁨만을 원

하면서 고통은 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낀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간다고 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태풍

이 분다고 바닷물이 줄거나 보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득실(得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다. 하지만 변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착각하며, 잃었다고 불안해하거나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결국 이런 착각이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밀물의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의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나가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보태지거나 줄어들지 않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얻고 때로는 잃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영원히 내 

것이 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얻고 잃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얻는다고 기뻐하고 잃는다고 슬퍼하며 일희

일비(一喜一悲)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결

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겨울의 삭풍 속에 이미 봄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통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기쁨이 고통으로 

이어지며 모든 것은 순환하는 법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

친 일이 괴롭더라도 그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감

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선멈춤 선명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현재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

습입니다. 얽힌 마음을 풀고 초연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또한 얻고 잃음에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습

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불안과 집착을 녹이고, 지금 이 순

간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겨울의 삭풍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

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 보십시오. 얻고 잃음의 반복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

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득실을 초월한 진정한 평

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기획연재 13

業은 괴로움·즐거움 감정 의미

고락, 상호적이어서 선택 불가

행복 집착할수록 괴로움 커져

고락의 업 잔잔해야 행복해져

보시와 기도, 업 줄이기 첫걸음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

”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